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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협회, 부당광고 시정 명령
공정위, 2003년 10-11월 KCC 비방광고 시정조치 … 객관성 결여 지적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이 경쟁기업인 유리섬유 생산기업에 대해 비방광고를 했다며 해

당 광고를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스티로폼 생산기업 91사가 모여 1996년 6월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은 2003년 10월

과 11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유리섬유 생산기업들이 화재피해 원인을 스티로폼 생산기업들에 뒤집어씌우고 

언론과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중소기업을 몰아내고 독과점을 획책한다”고 비방했다.

특히, 금강고려화학(KCC)에 대해 유리섬유 생산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악덕기업이라고 

강하게 비방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스티로폼공업협회의 주장이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

된다며 부당광고 행위를 중지하는 한편, 법 위반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

또 유리섬유 생산기업들이 스티로폼 단열재의 화재 취약성을 내용으로 한 보고서를 만들어 시민단체 이름으

로 유포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몰아내고 독과점을 획책한다는 광고 내용 역시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유리섬유 생산기업과 스티로폼 생산기업 모두 단열재 내부 재료인 유리섬유와 스티로폼의 원판을 생산해 단

열재 생산기업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2년 국내 단열재산업 관련 매출은 총 4419억20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집

계됐다.

2002년 스티로폼과 유리섬유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70%와 15%로 2001년 72%와 8%와 비교해 유리섬

유의 매출 및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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